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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


지금 현재 달러를 한국돈으로 바꾸려면 1 달러당  천원도 못 받습니다. 수 년 전에는 달러 값이 1300원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의 외환 위기를 를 거친후 강한 외와 획득 정책에 힘입어서 한국은 당시에 40억 달러도 되지 않았던 외환 보유고가 2005년 현재 2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기업과 국민이 땀 흘려서 벌어드린 외화인데 그 값이 날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달러의 강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교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혜택은 달러시세가 약해질 수록 그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입디다.


한 때 미국이 대 일본 교역에 있어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하여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하다는 말은 일본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 달러는 거져 거지고 간 돈이 아니다. 달러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좋은 상품을 미국에 팔았다. 그들은 우리의 화폐를 갖고 있고 우리 미국국민들은 일본이 제조한 좋은 물건들을 손에 가졌다. 그러므로 무역 적자에 관하여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걱정을 하게 되는 쪽은 일본이다. 그들이 달러를 축적하면 할 수록 일본 내에서 달러의 값은 하락을 할 것이다. 즉 엔화에 비하여 달러보유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달러의 값은 하락을 할것이다. 하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더 이상 잃지 않으려면 그 길은 그 과잉 보유 달러를 미국에 가져와사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1 달러는 미국에서 언제든지 1 달러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프리드먼 박사가 지적한 현상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는 언급입니다. 달러가치가 원화에 대비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나무도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달러가치 하락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 환자가 의사를 찾아 왔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왔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그 여자 환자는 안 아픈곳이 없이 온 몸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떻게 아픈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의사의  요청에 그 여자 환자는 자기 무릎에 손까락을 댔습니다. 손까락이 무릎에 닿자마자 “아이고 아파!!”라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같은 손까락은 어깨에 댔습니다. “아이고 아파!!” 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의사 선생님.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요”라고 말하고 이 번에는 그 손까락으로 자기 귀를 만졌습니다. “아이고 아파!!” 역시 같은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지 의사 선생은 그 여자 환자에게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했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의 온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당신의 손까락이 부러진 겁니다.”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다는 이 여자 환자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약세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즉 한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경제 부총리로 부임한 한 덕수 장관은 모처럼 이치에 맞는 제안을 했습니다. 즉  그는 많은 외화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신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여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 다운 참신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외화를 반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일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한국 국민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부를 축적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의 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윌셔가의 고층 건물중 3분의 1이 한인들의 손에 넘어 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제안이 채택되면 국 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화대비 달러의 값도 상승을 할 것입니다.  끝 

